
‘소명’대신‘쇼’를 한 김장겸 사장, 당장 해임하라 

제버릇 못 버리고 또 거짓말로 노조탓

  김장겸 사장이 오늘(8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장 5
미터 앞에서 갑자기 후퇴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 참석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도망친 뒤 늘어
놓은 변명은 MBC 파괴의 주범답게 온갖 왜곡과 거짓말로 점철됐다.
 방문진 사무처장 방 앞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뒷걸음질 친 김장겸은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노조
원들이 집단으로 회의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출입을 막아 회의장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통
보했다. 

  거짓말이다. 수많은 영상과 사진에 기록돼 있다. 특별취재를 담당하는 조합원 6~7명과 타 언론사 취재
진 수십 명이 범법 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피의자 김장겸 씨를 쫓아가며 각종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 질
문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김장겸 씨는 계속 답변을 거부하며 방문진 사무실에 들어갔다. 조합원 대다
수는 사무실 바깥쪽 복도에 서 있었다. 그리고 회의장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사측이 동원한 청경과 
조합원, 취재진이 뒤엉키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합원들은 오히려 회의장까지 가는 통로를 터서 만들어주
고, 김 씨에게 회의장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하기까지 했다. 몇 발자국만 더 걸어가면 됐다. 그런데 김장겸 
씨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줄행랑을 쳤다.

  거짓 변명으로 가득한 불출석 사유서를 접한 방송문화진흥회 측도 황당해했다. “출입을 저지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돌아간 것”이라며 다시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방문진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의 집
회도 끝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서면으로 소명을 대신하겠다며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조합원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는 본인의 소명이 거짓말임을 몸소 입증한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날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소명서  

  김장겸 씨는 이와 함께 ‘사장 해임에 대한 소명서’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출했다. 김 씨는 12페이지 
분량을 날조와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 억지 주장으로 채웠다. 법적 증거와 증인, 현장 목격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을 깡패라고 매도한 적 없다” “보직간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적 
없다”고 또 거짓말했다. 부당전보와 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사
장 때 부당노동행위는 “본부장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이 보도본부장일 때 부당 노동행위는 “전임 
사장 때 일어난 일”이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일삼았다. 
 김장겸이 오늘 제출한 거짓말 소명서와  자작극은 그동안 쌓인 수많은 해임사유에 또다른 해임 사유를 
추가시켰다. 천박한 수준의 ‘쇼’나 하는 이런 인물에게 소명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 당장 김장겸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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